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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
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sugar intake and sugar intake reduction in preschool children. Eighty-three 
children aged 5 to 6 years attending kindergartens in Hongseong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October 2020 to February 2021. The average age of the mothers was 38.7 years, and 53.0% of the 
children were male. As child age increased, nutrition knowledge of sugar intake reduction increased, but no 
relation was found between age and, dietary behavior and preference related to sugar intake reduction. For 
children whose mothers perceived that their child’s sugar preference was high, the behavioral score of sugar 
intake reduction was low. The more mothers allowed their children to eat sweet food; the higher was their 
child’s preference for sweet food, which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high sugar 
intake. When mothers were provided education that encouraged reducing children’s sugar intakes, knowledge 
about reducing sugar intake in childre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oles of mothers and primary caregivers regarding reducing the sugar intakes of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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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아기는 평생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

기로 건전하고 다양한 식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식품산업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및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

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로 인하여 그 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Lee & Kim 2021).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연구 보고에서 유

아 자녀의 식사에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유아의 식생활에서도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Kim & Kim 2021).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하루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총 당류는 58.9 g
이고, 이 중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는 36.4 g으
로 당류 섭취의 60% 이상을 가공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의 주공급원은 음료

수(32.7%)이며 그 다음으로 빵ㆍ과자ㆍ떡류(15.9%), 
시럽 등의 당류(1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이

상은 음료를 통한 당류 섭취가 가장 많으며 3∼5세는 

빵ㆍ과자ㆍ떡류 1∼2세는 유가공품을 통한 당류 섭취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1). 3∼5세 유아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하루 총열량의 10.1%, 12∼18세의 청소

년은 10.3%로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 권고수

준인 10%를 초과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1).

당류의 과잉섭취는 다수의 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Ha 등 2016). Kang(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아시기에 탄산음료 섭취 빈도가 높은 경우 HDL-콜
레스테롤이 감소하고 허리둘레, 체지방이 높았으며 

식습관이 나쁘고, 각 시기별 주요 영양소의 충분 섭

취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캔디류 등의 

섭취가 높은 군은 낮은 군에 비해 중성지방이 높아지

는 위험이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식품 기호도와 치아우식 경험지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도 초콜릿, 껌, 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좋아할수록 치아우식 경험지수가 높게 나타났다(Kim 
등 2001). 초등학생의 당류 간식 섭취와 공격성과의 

연구에서도 당류 간식을 많이, 자주 먹을수록 공격성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Seo 2013).
부모의 식사지도 방법은 자녀의 음식에 대한 선호

도와 섭취패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Han 등 

2015), 유아기 때의 식습관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만 5세 유

아의 식습관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남아의 경

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유치원에서의 식습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가정에서의 식습관이 

유치원에서의 식습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Lee 등 2016a). Oh & Park(201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식사 규칙성, 식사 태도, 식사 전후 예절이 

좋을수록 영아의 식사예절, 위생 인식, 식사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이유식 준비 태

도와 자녀의 식생활에 대한 Lee & Kim(2006)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이유식 준비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유아 자녀의 식사는 규칙적이었고, 집에서 먹는 간식 

횟수와 집에서 만들어 먹는 횟수가 많고 섭취하는 간

식의 종류도 빵과 케이크보다는 과일, 옥수수, 고구마 

등의 자연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의 영양지식과 영유아의 영양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에서 보호자의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자녀의 

칼슘, 철, 비타민 C,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Song & Rho 2018). 이처럼 유아의 식

생활과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식습관 또는 

식태도와의 연관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유아의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에서 당류 섭취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와 유아 자녀

의 식습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유아 자녀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 식태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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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에 대한 영양지식과 식태도, 유아 자녀의 당류 

저감도 관련 식행동, 기호도, 영양지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아의 건강을 위

한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어머니의 건강 식생활 

실천과 어머니 대상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K유

치원의 만 5세 반 유아와 유아의 어머니로 2020년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홍성군

의 K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반 어린이 150명에게 

대상자 설명문과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이 중 동의서

와 함께 어머니 설문지를 제출한 89명을 1차 조사 대

상자로 하였으며, 어머니 설문지와 동의서를 제출한 

유아 자녀 중 당류 섭취 저감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어머니 83명, 유아 83명 총 166명의 데이터를 결과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 의

원회의 승인(KNU_IRB_2020-59)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는 원에서 가정의 학부모에

게 대상자 설명문과 설문지를 전달하여 가정에서 작

성 후 다시 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

문내용은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사항, 유아와 어머니

의 당류 섭취 관련 영양지식, 식행동 및 어머니의 자

녀 당류 섭취 관련 식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 대상 당류 섭취 관련 식행동 조사는 Kim 등

(2016a)의 유아 대상 당류 섭취 저감도 검사를 사용

하였으며, 조사대상 유치원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개

발된 조사 도구를 가지고 유아와 1:1로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내용은 당류 섭취 행동, 

기호도, 지식에 관한 3가지 내용 영역과 20개의 문항

들로 구성되었다. 

1) 설문조사

어머니의 일반사항은 연령, 취업상태, 모유 수유 여

부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유아 대상

자의 일반사항으로 유아의 나이, 성별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당류 영양지식은 총 10가지 항목(단 음식

을 먹으면 에너지(힘)가 생긴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콜라,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를 잘 닦는

다면 단 음식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시는 

요구르트나 가공 주스에는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성

분이 들어있다. 무가당 주스에는 당이 들어있지 않다. 
흰 우유에는 당이 들어있다. 운동 후에는 스포츠음료

를 마시는 것이 좋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음

료 등의 가공식품에는 당류 함량 표시가 있다)에 대

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를 선택하도록 하

였고,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의 경우는 0점으로 

계산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을 조사하기 위한 10개의 항목은 Kim 
등(2018)이 개발한 유아 당류 줄이기 교육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는 유아 및 학부모 대상 교육내용을 참고

로 하여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식태

도는 단 음식에 대한 기호도를, 당류 섭취 관련 식행

동으로는 조리 시 당류 사용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

하였다. 
어머니의 유아 자녀에 대한 당류 섭취 관련 인식

은 총 3가지 항목으로 자녀의 당류 섭취 기호도, 자

녀의 단 음식 섭취에 대한 걱정,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관

련 식행동은 총 4가지 항목으로 생후 12개월 이전에 

당류 함유 음료 제공 여부, 자녀에게 보상의 의미로 

단 음식 제공 여부, 자녀 당류 섭취 줄이기 교육 여

부, 자녀의 간식 구매 시 영양표시 당류 함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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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Variables n (%)

Mother 
(n=83)

Age (years) 　 38.7±3.91)

Employment status Full-time 39 (47.0)

Housewife 32 (38.6)

Part-time 12 (14.4)

Breast feeding Yes 67 (80.7)

No 16 (19.3)

Young child 
(n=83)

Age (years) 5 35 (42.2)

6 48 (57.8)

Gender Male 44 (53.0)

Female 39 (47.0)
1) Mean±standard deviation

여부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유아 자녀의 

당류 함유 간식 섭취에 대한 허용 정도는 총 11가지 

품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11가지 품목은 유아 

당류 섭취 저감도 평가도구(Kim 등 2016a)에 포함되

어 있는 음식을 참고하여 흰 우유와 무가당 요구르

트, 맛 우유, 가당 요구르트,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100% 과일주스,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단 빵류, 단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류로 구성하였고, 허용 정도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 유아 당류 섭취 저감도 평가

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유아 당류 섭취 저감도 

검사는 유아 당류 저감도 평가를 위해 개발하여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유아용 검사 도구(Kim 등 

2016a)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당류 섭취 행동, 선호

도, 지식 3가지 내용 영역과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

었다. 당류 섭취 행동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따라 오답은 0점, 정답은 1∼2점을 부여하여 

총 0∼6점으로 평가하였다. 당류 섭취 선호도는 유아

들이 쉽게 접하는 당류 함량이 높은 음식에 대해 선

호도를 묻는 내용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별로 기호도에 따라 선호도가 높을수록 낮은 점

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5점을 부여하여 총 10∼
50점으로 평가하였다. 당류 섭취 지식은 총 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별로 틀리면 0점, 맞으면 

1∼3점을 부여하여 총 0∼9점으로 평가하였다. 당류 

섭취 행동, 당류 섭취 선호도, 당류에 관한 지식 3가

지 영역의 내용에 대한 점수의 총합은 10∼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당류 과잉 섭취의 위험이 적

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통계분석

모든 통계처리는 SAS (Ver.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 

대상 조사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유아

용 당류 섭취 저감도 평가 점수는 항목별 점수 및 총

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유아 및 어머니

의 식태도와 식행동에 따른 유아의 당류 섭취 행동, 
기호도, 영양지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

사 항목이 ‘그렇다’와 ‘아니다’로 분류되는 경우는 조

사 분류 그대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경우에는 동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통합)와 보통 또는 비동

의(‘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통합)의 두 군으로 재분류하여 student’s t-test를 실시

하였다.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지식과 당류 함유 

간식별 허용도와 유아 당류 섭취 저감도와의 관련성

은 변수 간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어머니 및 유아 자녀의 일반사항

어머니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평

균 연령은 38.7세였으며, 47.0%가 전일제 근무로 나

타났고, 전업주부가 38.6%, 파트타임이 14.4% 순으로 

나타났다. 모유 수유를 한 어머니는 80.7%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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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maternal nutrition knowledge related to 
sugars.

Question (n=83) Correct 
answer, %

Eating sugary food provides energy in the body 47.0

Eating too much sugary food induces weight gaining 91.6

Processed foods such as coke, ice cream, and 
chocolate do not contain balanced nutrients

87.9

Eating a lot of sugary food is not good for health 100.0

If you brush teeth well,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eating sugary foods

93.9

Drinking yogurt or processed fruit juice contains 
sweet ingredients like sugar

96.3

Sugar-free juices contain no sugar 86.7

White milk contains sugar 51.8

Drinking sports drinks after exercise is good for 
health

61.4

Processed foods such as snacks and beverages have 
nutrition labeling

92.7

Total score out of 10 8.09±1.351)

1)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Maternal dietary attitude and dietary behavior 
related to sugar intake.

Variables Total (n=83)　 n (%)

Preference to sweet foods Strongly agree  5 ( 6.0)

Agree 16 (19.3)

Neutral 40 (48.2)

Disagree 17 (20.5)

Strongly disagree  5 ( 6.0)

Using a lot of sugars in cooking Strongly agree  2 ( 2.4)

Agree  9 (10.8)

Neutral 55 (66.3)

Disagree 16 (19.3)

Strongly disagree  1 ( 1.2)

다. 조사 대상자인 유아의 연령은 만 5세가 42.2%, 
만 6세가 57.8%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53.0%, 여자가 

47.0%였다. 

2.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의 총점은 10
점 중 평균 8.09점었다. 문항별 정답률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가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마시는 요구르트나 가공 과일

주스에는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다’가 

96.3%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잘 닦는다면 단 음

식을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의 항목은 93.9%
의 정답률을 보였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음

료 등 가공식품에는 당류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의 

항목은 92.7%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의 항목은 91.6%의 정답률을 

보였다. ‘콜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의 가공식품에는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다’의 항목은 정답률

이 87.9%, ‘무가당 주스에는 당이 들어있지 않다’의 

항목은 86.7%, ‘운동 후에는 스포츠음료를 마시는 것

이 좋다’의 항목은 61.4%로 나타났다. ‘흰 우유에는 

당이 들어 있다’의 항목은 51.8%로 낮은 정답률을 보

였으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단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힘)가 생긴다’로 47.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식태도 및 식행동에 대

한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어머니의 단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보통이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좋아하지 않는다 20.5%, 좋아한다 19.3%, 
매우 좋아한다와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가 각각 6.0%
로 나타났다. 평소 조림, 볶음 등의 요리 시 설탕이나 

물엿 등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하여 보통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 19.3%, 그렇다 

10.8%, 항상 그렇다 2.4%, 전혀 그렇지 않다 1.2% 순

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유아 자녀 당류 섭취 관련 인식, 식행동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와 관련된 어머니의 인식과 

식행동은 Table 4와 같다. 유아 자녀가 단 음식을 좋

아하는가에 대하여 50.6%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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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ternal perception and dietary behaviors related to their children’s sugar intake.

Variables Total (n=83)　 n (%)

Maternal perception related to their children’s sugar intake

  Your young child loves sweet foods Strongly agree 15 (18.1)

Agree 42 (50.6)

Neutral 21 (25.3)

Disagree  5 ( 6.0)

Strongly disagree  0 ( 0.0)

  Worrying about your child’s eating sweet food Strongly agree  8 ( 9.6)

Agree 29 (34.9)

Neutral 27 (32.6)

Disagree 16 (19.3)

Strongly disagree  3 ( 3.6)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to reduce sugar intake for your child Strongly agree 33 (39.8)

Agree 37 (44.6)

Neutral 11 (13.2)

Disagree  2 ( 2.4)

Strongly disagree  0 ( 0.0)

Maternal dietary behaviors related to their children’s sugar intake

  Providing sugars to children before 12 months of age Yes 11 (13.3)

No 72 (86.7)

  Providing sweet foods to children as a reward Yes 32 (38.6)

No 51 (61.4)

  Implementation of education to reduce sugar intake to children Yes 53 (63.9)

No 30 (36.1)

  Checking the sugar content in the nutrition label when purchasing snacks for your child Yes 20 (24.1)

No 63 (75.9)

통은 25.3%, 매우 그렇다는 18.1%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 자녀의 단 음식 섭취를 걱정하는가에 대하여 매

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9.6%, 34.9%로 나타났다.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영양교육이 필

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39.8%, 
44.6%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게 생후 12개월 이전에 당류 함유 음료를 

제공한 어머니는 13.3%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보상의 

의미로 단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는 38.6%로 나타났

다. 자녀에게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교육을 하는 

어머니는 63.9%, 자녀의 간식 구매 시 영양표시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어머니는 24.1%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유아 자녀 당류 함유 간식 섭취에 

대한 허용도

유아 자녀의 당류 함유 간식 섭취에 대한 어머니

의 허용 정도에 대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흰 우유

와 무가당 요구르트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허용도가 높은 식품은 100% 과일주스였다. 이

외에 평균 3점 이상의 허용도를 보인 간식은 단 과자

류, 가당 요구르트, 단 빵류,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맛 

우유였다.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인 간식은 탄산음료 

였으며, 과일맛 음료, 초콜릿류, 사탕류는 평균 3점 

미만의 허용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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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sugars intake reduction test score by the children’s characteristics.

Variables Sugar intake behavior Preference to sugar 
sweetened food Knowledge of sugars Total

Gender Male (n=44) 2.59±1.341) 22.14±6.32 6.18±1.06 30.91±6.60

Female (n=39) 2.95±1.56 23.38±8.27 6.23±1.51 32.56±9.60

t-value2) (P-value) –1.13 (0.262) –0.78 (0.439) –0.17 (0.867) –0.90 (0.369)

Age (years) 5 (n=35) 2.66±1.35 22.57±8.15 5.69±1.08 30.91±9.24

6 (n=48) 2.83±1.52 22.83±6.67 6.58±1.30 32.25±7.28

t-value (P-value) –0.55 (0.586) –0.16 (0.873)  –3.43 (0.001)* –0.74 (0.464)
1) Mean±standard deviation
2) Student t-test
*P＜0.01

Figure 1. Mothers’ allow level for children to consume each snack item. *Mothers’ allow levels: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5. 유아 요인에 따른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

유아의 요인에 따른 당류 섭취 저감도 평가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당류 섭취 행

동, 기호도, 지식, 총점을 비교한 결과 남아의 점수는 

당류 섭취 행동 2.59점, 기호도 22.14점, 지식 6.18점, 
총점 30.91점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점수는 당류 섭취 

행동 2.95점, 기호도 23.38점, 지식 6.23점, 총점 32.56
점으로 남아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

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유아의 연

령에 따라서 만 5세의 점수는 당류 섭취 저감 행동 

2.66점, 기호도 22.57점, 지식 5.69점, 총점 30.91점이

었으며 만 6세의 점수는 당류 섭취 행동 2.83점, 기호

도 22.83점, 지식 6.58점, 총점 32.25점으로 나타났다. 
만 5세보다 만 6세의 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

(P＜0.01), 행동과 기호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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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nutrition knowledge for sugar intake and allow level for children to consume each 
snack item, and sugar intake reduction score of the children.

Variables

Children’s sugars intake reduction test score

Sugar intake behavior Preference to sugar 
sweetened food Knowledge of sugars Total

Maternal knowledge of sugars 0.1052  0.1802 0.0025  0.1804

Maternal allow level for their young 
 children to consume each snack item1)

   Milk, sugar-free yogurt –0.0757 –0.0838 –0.1907 –0.1186

   Flavored milk –0.1195 –0.1763 –0.0656 –0.1894

   Sugar added yogurt –0.1563 –0.2712* –0.0517 –0.2787*

   Carbonated beverages –0.0486 –0.2439* –0.0266 –0.2311*

   Fruit-flavored beverages –0.0367 –0.2180* –0.1156 –0.2199*

   100% fruit juice 0.0159  0.0519 –0.1535  0.0250

   Popsicles or ice cream 0.0042  0.0049 0.0506  0.0132

   Sweet breads –0.1194 –0.0441 0.0304 –0.0558

   Sweet chips/biscuits –0.0909 –0.2255* –0.0313 –0.2229*

   Candies –0.1330 –0.2265* 0.0869 –0.2126

  Chocolates –0.0890 –0.2438* 0.0133 –0.2319*
1) Mothers’ allow leve1s: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P＜0.05

6. 어머니 요인과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와의 

관련성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과 간식의 종류별 자

녀에게 섭취를 허용하는 정도와 유아 자녀의 당류 섭

취 저감도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은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 점수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식의 종류별 섭취 허용 정

도에서 유아 자녀의 당류 저감화 기호도 점수와 유의

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가당 요구르트,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단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류

로 나타나 어머니의 허용도가 높을수록 기호도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당 요구르트(P＜0.05), 
탄산음료(P＜0.05), 과일 맛 음료(P＜0.05), 단 과자류

(P＜0.05), 초콜릿류(P＜0.05) 섭취에 대한 어머니의 허

용도가 높을수록 당류 저감도 총 점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식태도, 자녀의 당류 섭

취에 대한 인식 및 식행동에 따라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단 음

식을 선호하는 어머니와 선호하지 않거나 혹은 보통

인 어머니로 분류하여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 점수

를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요리 시 설탕이나 물엿 등을 많이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경우와 보통 이하인 

경우로 분류하여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 점수를 비

교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가 인지하는 유아 자녀의 당류 기호도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단 음식을 선호하는 유아와 선호하지 않거나 혹

은 보통인 유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당류 섭취 행동, 
기호도, 지식점수를 비교한 결과 당류 섭취 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단 음식을 선호하는 유아보다 

단 음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혹은 보통인 유아의 당류 

저감도 행동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자녀의 단 음식 섭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유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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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gars intake reduction test score by the mater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gar intake 
behavior

Preference to sugar 
sweetened food

Knowledge of 
sugars Total

Mother’s preference to sweet food Preferred (n=21) 2.76±1.581) 21.19±6.21 5.95±1.28 29.90±7.40

Neutral or not preferred 
(n=62)

2.76±1.41 23.24±7.59 6.29±1.29 32.29±8.34

t-value2) (P-value)  0.01 (0.992) –1.12 (0.267) –1.04 (0.301) –1.16 (0.248)

Using a lot of sugars in cooking Yes (n=11) 2.90±1.58 22.81±5.27 6.09±1.22 31.82±6.31

Neutral or not (n=72) 2.73±1.43 22.71±7.54 6.22±1.30 32.29±8.34

t-value (P-value) –0.37 (0.714) –0.05 (0.963)  0.31 (0.754) –0.06 (0.954)

Mother’s perception on children’s 
preference to sweet food

Preferred (n=57) 2.54±1.34 21.68±6.39 6.33±1.17 30.56±6.88

Neutral or not 
preferred (n=26)

3.23±1.58 25.00±8.64 5.92±1.49 34.15±10.09

t-value (P-value) –2.05 (0.044)* –1.96 (0.054)  1.36 (0.179) –1.65 (0.108)

Worrying about your child’s  
eating sweet food

Yes (n=37) 2.95±1.51 22.35±7.28 6.30±1.18 31.59±8.17

Neutral or not (n=46) 2.61±1.39 23.02±7.35 6.13±1.38 31.76±8.20

t-value (P-value) –1.06 (0.293)  0.41 (0.679) –0.59 (0.559)  0.09 (0.927)

Providing sugars to  children 
before 12 months of age

Yes (n=11) 2.64±1.50 19.27±6.54 6.55±1.04 28.45±7.08

No (n=72) 2.78±1.45 23.25±7.29 6.15±1.32 32.18±8.22

t-value (P-value) –0.30 (0.764) –1.71 (0.092)  0.94 (0.349) –1.42 (0.159)

Providing sweet foods  to 
children as a reward

Yes (n=32) 2.56±1.66 21.19±6.60 6.44±1.29 30.19±7.45

No (n=51) 2.88±1.29 23.69±7.59 6.06±1.27 32.63±8.48

t-value (P-value) –0.98 (0.329) –1.53 (0.129)  1.31 (0.193) –1.34 (0.185)

Implementation of education to 
reduce sugar intake to children

Yes (n=53) 2.83±1.38 22.07±7.99 6.43±1.12 31.33±8.85

No (n=30) 2.63±1.56 23.86±5.76 5.80±1.47 32.30±6.79

t-value (P-value)  0.59 (0.554) –1.08 (0.284)  2.21 (0.030)* –0.51 (0.608)

Checking the sugar content in the 
nutrition label when purchasing 
snacks for your child

Yes (n=20) 2.60±1.47 22.85±6.77 6.15±1.18 31.60±7.84

No (n=63) 2.81±1.45 22.68±7.49 6.22±1.33 31.71±8.29

t-value (P-value) –0.56 (0.575)  0.09 (0.929) –0.22 (0.828) –0.05 (0.956)
1) Mean±standard deviation
2) Student’s t-test
*P＜0.05

와 보통과 그렇지 않은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

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당이 들어간 음료를 생후 12개월 이전의 

자녀에게 제공한 유무에 따라 당류 섭취 행동, 기호

도, 지식, 총점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에게 단 음식을 보상의 

의미로 제공하는 어머니의 유아 자녀와 그렇지 않은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 행동, 기호도, 지식, 

총점은 두 그룹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당류 섭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유아 자녀의 당류 

저감도 지식이 실시하지 않는 유아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높았다(P＜0.05). 어머니가 자녀의 간식 구매 시 

영양표시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유아 자녀의 당류 섭

취 저감도 행동, 기호도, 지식, 총점은 두 그룹간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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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영양지식, 식

태도 및 식행동과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만 5∼6세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를 1:1로 매치하여 실시하였다.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는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당류 섭취 

저감도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함으로써 양

육자인 어머니를 통한 간접적 평가가 아닌 직접적 평

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Kim 등 2016a). 유아 당류 섭

취 저감도 검사 도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의 당류 섭취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저감도 측면

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도록 개발된 개별검사 도구이

다(Kim 등 2016a). 본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연

령을 만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 시점

에서 만 5세반에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 생일에 따라 

만 5세와 6세가 포함되었다. 유아기에는 성장과 발달

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이러한 월령의 차이에 의해서

도 발달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당류 섭

취 저감도 평가 결과는 만 5세와 6세를 구분하여 비

교하였다. 당류 섭취 저감도의 각 평가 항목 중 지식 

점수만이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만 5세
보다 만 6세의 지식점수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 이

는 만 6세가 만 5세보다 높은 영양지식을 가지고 있

으나, 이러한 지식이 당류 섭취 관련 행동으로 연결

되고 있지 못함을 제시하여 준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양지식과 

식행동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Pyo & Kang 2014). 유아보다 높은 

연령대인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간식에 대한 영

양지식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Cho 등 2010), 고등학생 대상 연구

에서도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Jeung 등 2014). 유아는 발달특성

상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만족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Kim 등 2014). 따라서 유아 대상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향상보다는 

상황에 따른 직접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행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당류 섭취 저감

도 평가 결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

아의 당류 함유 식품에 대한 식행동, 선호도 및 섭취

빈도를 조사한 Kim & Pie(2017)의 연구에서도 유아

의 성별에 따라 항목별과 총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경기 일부 지역 유아의 

식생활 관련 지식을 조사한 Lee 등(2016b)의 연구에

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두 가지 문항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

해 유추하여 볼 때 유아의 영양지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 어머니가 인식하는 유아의 단 음식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 유아 자녀의 50.6%가 단 음식을 좋

아하고, 18.1%가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 Jung(2006)의 연구 결과 

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달콤한 맛이었으며, 
Yeom & Cho(2016)는 유아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는 

영양교육 전 교육군 66.1%, 비교육군 65.0%였고, 교

육 후에도 교육군 61.1%, 비교육군 69.2%로 교육 후

에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어머니에게 인식된 유아와 

선호하지 않거나 혹은 보통으로 인식된 유아 두 그룹

으로 나누어 당류 섭취 저감도 행동, 기호도, 지식점

수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의 기호도 점수에서 두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당류 저감 

행동 점수는 단 음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혹은 보통으

로 인식된 유아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

를 통해 유아 어머니는 유아의 행동을 통해서 유아의 

당류 섭취 기호도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

지식, 식태도, 식행동이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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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 행동, 기호도, 지식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해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영양지식 수준과 함께 어머

니의 식태도와 식행동을 어머니의 식생활과 유아 자

녀의 식생활에 관여하는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어머

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의 정답률은 80.9%로 높았

다. 80% 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으로 ‘운동 

후에는 스포츠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가 61.4%, ‘흰 

우유에는 당이 들어 있다’는 51.8%였고, ‘단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힘)가 생긴다’의 항목이 47.0%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Kim 등(2016b)이 충북 청주

지역 유아와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당류 관련 지식

을 조사한 결과 유아 어머니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항목은 당류 에너지 발생 기능으로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Kim & Kim (2018)의 중학생 대상 연

구에서 ‘당류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이다’, ‘뇌세포는 

단백질로 에너지를 공급 받는다’에 대한 인지도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 음식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은 형성되어 있지만, 영양소로서 당류의 기

능에 대한 정확한 영양지식은 부족함을 나타낸다. 따

라서 당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 보다는 당

류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적정한 당류 섭취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한편, 어머니의 당류 섭취 관련 영양지식과 유아 자

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 평가 점수와 유의적인 관련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Kim 등(2016b)의 연구에서는 당

류 과다섭취 비위험군 유아의 어머니의 영양지식 평

가 정답률(28.6%)이 위험군 유아의 어머니(18.4%)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유아의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해 어

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이 중요함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단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좋아한다와 매우 좋아한다를 합한 비율이 25.3%로 약 

4명 중 1명의 유아 어머니가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m 등(2015)이 실시한 당류 저감화

에 대한 성인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연구에서 초코

쿠키의 단맛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 30∼40대는 시판

제품보다 단맛을 50% 저감화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

가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시판 탄산음료보다 당 

함량을 절반 이상 줄인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

다. Tuorila-Ollikainen & Mahlamäki-Kultanen (1985)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단맛을 더 좋아하지

만 체중 등의 신체적 이유로 단맛에 대해 부정적 태

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식사를 주로 책임지는 주부의 조리습관은 

가족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가 평소 조림, 볶음 등의 요리 시 설탕이

나 물엿 등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

과, 보통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

렇다를 합하여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13.2%로 나타났

다. Choi & Park(2015)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당

류를 조사한 결과, 30대 이하는 설탕 사용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30∼40세는 올리고당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탕이나 올리고당 등

을 구분한 세분화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식사에서 

당류 저감화를 위한 유아 어머니의 노력 등을 평가하

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나, 유아 어머니의 조리 시 

당류 과다 사용의 비율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 자녀의 당류 함유 간식 섭취에 대한 어머니

의 허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흰 우유와 무가당 

요구르트에 대해서는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 번

째로 허용도가 높은 식품은 100% 과일주스였다. 이외

에 단 과자류, 가당 요구르트, 단 빵류,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맛 우유는 3점 이상의 허용도를 보였으나, 과

일 맛 음료, 초콜릿류, 사탕류는 평균 3점 미만의 허

용도를 보였고, 탄산음료의 허용도가 가장 낮았다. 간

식의 종류별 섭취 허용 정도에서 첨가당의 함량이 높

은 가당 요구르트,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단 과자

류, 초콜릿류의 허용도가 높을수록 당류 섭취 저감도 

관련 기호도 점수 및 총점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음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어

머니의 첨가당 함량이 높은 간식에 대한 허용도가 높

을수록 해당 음식에 대한 유아 자녀의 기호도가 높아

지고, 당류 섭취 증가의 위험도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3∼5세가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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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섭취 비율은 빵ㆍ과자ㆍ떡류 26.3%, 유가공품 

20.9%, 음료수 18.5%, 당류 4.6%, 조림 및 절임류 

1.5%로 나타났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1). 또한 음료수 중에서는 과일 채소음료(60.1%)에
서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였고, 탄산음료(22.0%), 기

타 음료(10.5%) 순이었다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1). 본 연구에서 유아 어머니의 허용도가 

높았던 과자, 유제품, 과일음료 등은 유아의 당류 섭

취 기여율이 높은 식품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자녀의 간식 구매 시 영양표시의 당류 함량을 확

인하는 어머니는 24.1%로 낮았다. Kim & Pie(2017)가 

연구한 안양시 일부 보육 시설 영유아 부모님 또한 

간식 선택 시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태도의 점수가 

3.33점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Bae(2014)는 성인에

서 영양표시 이용 여부는 질적인 영양소 섭취 및 식

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며, Lee & 
Lee (2014)는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주부들은 식태도

와 간식 습관이 양호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간식 구매 시 영양표시의 당류 함량을 확인 

여부에 따른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 행동, 기

호도, 지식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당류 급원 

식품으로 알려진 과자, 유제품, 과일음료에 대한 어머

니의 허용도가 높았던 결과는 당류 함량에 대한 확인

이 미흡하여 고당류 식품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유아의 당류 섭취 관련 요인을 조사한 Park 등

(2014)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세 유아

의 하루 가당음료의 섭취량이 가당음료를 처음 접한 

시기와 생후 10∼12개월 동안 섭취한 가당음료 섭취

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서는 가당음료를 처음 먹기 시작한 연령 및 생후 10
∼12개월 동안 섭취한 가당음료의 섭취량과 6세 유아

의 치아우식증간의 연관성이 나타났다(Park 등 2015). 
Quah 등(2019)의 연구에 의하면 5세 때 가당음료 섭

취는 6세 때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영유아시기에 가당음료의 노출이 유

아기와 그 이후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어린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는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와 관련된 식태도와 행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

아 자녀에게 생후 12개월 이전에 당류 함유 음료를 

제공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13.3%가 제공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후 12개월 이전에 당이 들어

간 음료의 섭취 유무에 따라 당류 섭취 행동, 기호도, 
지식, 총점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험이 있는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 관련 기호도와 총점이 낮은 경향을 보였

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고 또한 12개월 이전

에 제공 받은 경험이 있는 유아의 수가 적어 통계적

인 유의성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데이터를 이

용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영유아시기에 가당

음료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녀에게 보상의 의미로 단 음식을 

제공하는 어머니 38.6%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단 음

식을 보상의 의미로 제공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

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 점수는 두 그룹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Kang 등(2019)이 서울 및 경기도 지

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 3∼5세 유아를 둔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까다로운 식습관을 가진 

유아 부모는 자녀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을 이용

하고 있었고, 음식으로 보상을 많이 할수록 유아가 

특정 식품군을 거부할 확률이 높아졌다. Birch 등 

(2003)의 연구에서도 자녀에게 보상으로 음식을 제공

하는 식사 지도는 자녀가 보상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

는 경향을 만들어 식습관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Galloway 등(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동은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특

정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상으로 단 

음식을 제공하는 여부가 유아 자녀의 당류 저감도 점

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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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유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단 음식을 보상으

로 사용한다는 결과에 주목하여 유아 어머니들이 잘

못된 보상방법을 이용하면 자녀의 식습관 지도가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할 필요성

이 높다고 본다.
자녀의 단 음식 섭취를 걱정하는 유아와 보통, 그

렇지 않은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Chun 등

(2013)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 4∼7세를 대상으로 

유아기 식습관과 부모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유아의 아침 식사 섭취빈도는 부모가 자녀

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공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부모의 자녀가 그렇지 않

은 부모의 자녀보다 아침 식사 섭취빈도와 탄산음료 

1회 미만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패스트

푸드 섭취빈도는 낮아 유아의 식습관은 부모의 자녀

에 대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다름

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에게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어머니는 63.9%로 나타났으며, 어머

니의 당류 섭취 줄이기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자녀

의 당류 섭취 행동, 기호도, 지식, 총점을 비교한 결

과 당류 저감도 지식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교육

을 하는 어머니의 유아 자녀의 당류 저감도 관련 지

식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당류 

섭취 줄이기 교육이 영아의 당류 섭취 저감 지식의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동과 기호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식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유아를 둘러싼 식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

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홍성지역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6세 

유아와 그 어머니 각 83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

터 2021년 2월까지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와 유아 자

녀 대상 당류 섭취 저감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아 어

머니의 당류 섭취에 대한 영양지식과 식태도 및 식행

동과 유아의 당류 저감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8.7세였으며, 47.0%가 전일

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었고, 유아 자녀의 연령은 

만 5세가 42.2%, 만 6세가 57.8%, 성별은 남자가 

53.0%였다. 
2.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의 총점은 10점 만점 

중 평균 8.09이었고, 어머니의 단 음식에 대한 기

호도는 좋아한다 19.3%, 매우 좋아한다가 6.0%로 

나타났다. 평소 조림, 볶음 등의 요리 시 설탕이나 

물엿 등을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13.2%였다. 
3. 유아 어머니의 13.3%는 자녀에게 생후 12개월 이

전에 당류 함유 음료를 제공하였고, 자녀에게 보상

의 의미로 단 음식을 제공한 비율은 38.6%, 자녀

의 단 음식 섭취에 대한 걱정을 하는 비율은 34.9%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63.9%가 자녀에게 당류 섭

취 줄이기를 위한 교육을 하였고, 자녀의 간식 구

매 시 영양표시의 당류 함량을 확인하는 비율은 

24.1%였다. 유아 자녀의 당류 함유 간식 섭취에 

대한 어머니의 허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흰

우유와 무가당 요구르트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으

며, 탄산음료에 대한 허용도가 가장 낮았다. 
4.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 관련 행동, 기호도, 지식, 

총점을 평가한 결과 성별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으나, 연령에 따라 만 5세보다 만 6세의 지식점수

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P＜0.01), 행동과 기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유아 자녀의 단 

음식 선호도가 높다고 인지한 유아는 단 음식을 

선호하지 않거나 혹은 보통으로 인지한 유아보다 당

류 저감도 행동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5).
5. 어머니의 당류 관련 영양지식은 유아 자녀의 당류 

섭취 저감도 점수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유아 자녀 간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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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별 섭취 허용 정도에서 가당 요구르트, 탄

산음료, 과일 맛 음료, 단 과자류, 사탕류, 초콜릿

류에 대한 허용도가 높을수록 당류 섭취 저감 기

호도와 저감도 총점이 감소하는 유의적인 상관성

이 있었다. 어머니의 단 음식 선호도, 생후 12개월 

이전에 가당음료 제공 여부, 보상으로 단 음식 제

공 여부, 자녀의 단 음식 섭취에 대한 걱정 여부는 

유아의 당류 섭취 행동, 기호도, 지식점수와는 유

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유아 자녀는 

당류 저감 관련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부 만 5∼6세 유아의 당류 섭취 

저감도와 유아 및 어머니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 당류 섭취 저감도 관련 

지식이 증가하였으나, 행동과 기호도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당류 섭취 기

호도가 높다고 인지하는 유아의 경우 유아의 당류 섭

취 저감 관련 행동 점수가 낮았다. 또한 어머니가 유

아 자녀에게 당류를 포함한 간식에 대해 허용할수록 

해당 음식에 대한 자녀의 기호도가 높고, 당류 섭취 

증가의 위험이 증가하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제시되었

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당류 섭취 줄이기를 위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 자녀의 당류 저감도 지식 

향상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어머니 관련 세부 요인으로 영양지식이나 당류 

섭취와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나, 비만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충남 홍성에 위치한 하나의 유

치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당

류 섭취관련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평가를 어머니

나 보호자에 의한 간접적 조사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유아와 직접 면접 조사 방식으로 당류 섭취 저감도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 유아 당류 섭취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아 어머니의 당류 섭취와 관련된 유의미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인원수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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